
중소기업 85% 수출경쟁력 악화
산자부 , 원화 강세 계속으로 … 19%는 이미 적자수출 상태

최근의 원화강세로 85%가 넘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된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과의 경

쟁이 심한 기업은 90% 가까이가 심각한 경쟁력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7월 18-19일 전국 5개 지역 중소 수출기업 49개를 대상으로 환율하락에 따른 영향을

조사한 결과, 조사당시 환율수준(달러당 1180원)에서 수출경쟁력이 악화됐다는 곳이 85.4%에 달했다.

다소 악화됐다는 곳과 크게 악화됐지만 아직 흑자라는 응답이 각각 33.3%로 나타났고 적자수출중이라는 곳

도 18.8%에 이르렀다. 영향이 없다는 곳은 14.6%에 불과했다.

특히, 조사대상기업 가운데 일본 등 선진국과 경쟁하는 기업은 수출경쟁력에 영향이 없다는 곳이 48.4%, 다

소 악화됐다는 곳이 51.6%로 각각 나타난 반면,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과 경쟁중인 기업에서는 다소(44.4%) 또

는 크게(44.4%) 악화됐다는 곳이 90%에 달했다.

중소 수출기업 현장방문과 간담회 참여명단

구 분 화 학 플래스 틱 직 물 의 류 생활용품

회사수 1 2 2 4 2

철강 금속 기 계 전기전자 전자부품 기 타 전 체
3 14 10 2 9 49

중소 수출기업들은 2002년 초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환율로 평균 1259원으로 잡았지만 최근의 원화강

세로 53%가 사업계획상 환율을 하향 조정했다.

수출단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곳이 20.4%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79.6%는 바이어 이탈이나

장기계약 등의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. 또 현재 환율상황에서의 수출이 당초 계획에 비해

감소할 것이라는 곳이 54.5%에 달한 반면, 목표를 웃돌 것이라는 곳은 6.8%에 불과했다.

원화절상이 지속되면 대응전략으로는 수출선 및 결제통화 다변화(34.0%)와 내수시장 개척(38.6%)을 주로 꼽

았지만 공장 해외이전(22.7%) 등 특단의 대책을 고려중인 곳도 적지 않았다.

아울러 88.6%는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환위험 관리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36.6%

에 불과했다.

주요 수출경쟁국 환율동향

구 분 2001년 말 2002년 4월말 5월말 6월말 7월5일 7월22일 2001.12 대비
원/ 달러 1326.1 1292.2 1233.3 1201.8 1201.1 1171.3 13.2%
엔/ 달러 131.38 128.16 123.52 119.64 120.11 115.845 13.4%
원/ 100엔 1009.40 1008.31 998.50 1004.51 1000.00 1011.09 -0.2%
위안/ 달러 8.2768 8.2770 8.2766 8.2771 8.2769 8.2769 0.0%
달러/ 유로 0.8843 0.9034 0.9353 0.9908 0.9769 1.0116 14.4%

조사대상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원화강세의 혜택을 보고 있는 수입 원부자재 가격과 해상 및 항공운임의 인

하를 요구하는 한편, 인력확보 및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.

산자부는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때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고려하는 [기업 외환리스크 관리제

도]의 조기정착 방안과 외국환 관련 수수료 책정방법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위원

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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